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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야투쟁 3일째를 맞는 4일 중앙상집은 출근선전전에서 비정상적인 영업을 야기시키는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.
노동조합은 유인물을 통해 “현재 KT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품판매 강요는 잘못된 경영으로 기인한 바가 크지만 그 뿌리는 공기업 시절 말에 도입된 매출 지상주의의 시스템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전개 된 졸속적인 민영화에 있다” 고 분석했다.
또한 “근시안적인 판매 강요가 KT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리어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상 경영이 실현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”이며 “정상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MNP 및 비대칭 규제 등 정보통신부의 잘못된 통신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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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일 출근선전전, 정부 통신정책 비판














